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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 기업 액트너랩 Global Action Partners(GAP)' 일원으로 2주간 

연수..글로벌 진출 투자 노하우 등 경험..22일 데모데이 개최 

"한국 스타트업 관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." 

스타트업 플라워메디칼의 고형진 대표가 전한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특화 

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'e2i program' 참여 소감이다. 

고 대표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'K-Global 액셀러레이터 

육성사업'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액트너랩, 그리고 8개 스타트업과 함께 

미국 캘리포니아 동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샌라몬에서 2주간의 연수를 

받았다. 

이번에 참여한 기업은 플라워메디칼을 비롯해 ▲와인 

▲밸류앤드트러스트▲보비씨엔이 ▲페로카 ▲프로큐라티오 ▲디플리 

▲모어띵즈 등이다. 이들은 8명의 전담 강사진과 현지 엔젤투자자, VC, 

산업전문가로 이뤄진 28명의 멘토로부터 집중 교육을 받았다. 

이들은 프리젠테이션, 투자유치, 법인 설립 및 세무, 회계, 마케팅, 규제 등 

미국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망라한 'e2i program' 참여는 물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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샌프란시스코와 이스트베이 지역 코워킹스페이스 방문, 비지니스 파트너사 

방문, 해외 자체 데모데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. 

 

▲미국 캘리포니아 샌라몬에서 열린 액트너랩 'Global Action Partners' 참가기업의 데모데이. 

고 대표는 "실리콘밸리 등 현지 투자자를 만나면서 그들은 철저히 'Make 

Money'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확인했다. 국내 스타트업의 경우 정부 

과제를 받기 위해 공공성 등 다양한 부분을 요구받는데 현지 사정과는 

다른 것이다"면서 "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 현지 투자자에게 투자를 

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"고 말했다. 

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

됐다고 설명했다. 

고 대표는 "한국이나 미국 모두 제품 승인 받는게 쉽지 않다. 똑같은 

노력과 시간이 든다면 더 큰 시장인 미국 현지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



전략도 가능하다"면서 "미국에 진출하면 오히려 한국에 손쉽게 들어올 수 

있다"고 덧붙였다. 

페로카의 이인덕 대표는 스타트업 창업과 성공을 맛본 현지 기업가, 

투자자로부터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. 이 

대표는 "현지 회계사, 변리사,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, IR 

전략 등을 소개했다"면서 "현지 투자자들의 질문을 통해 그들의 니즈를 

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"고 했다. 페로카의 

경우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IR 전략을 수정했고 실제 시장에서 

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. 

 

▲미국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'THE VAULT'를 방문한 액트너랩 'Global Action Partners' 

참가자들. 

김달호 밸류앤드트러스트 이사는 "실리콘밸리 투자자, 창업자들과 만나면서 

그들의 밸류업 모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"면서 "현지는 



M&A 모델이 발전돼 있었다. 현지 법인 설립 절차, 세법, 현지 투자자가 

좋아하는 포인트, IR 방법 등을 교육받은게 도움이 됐다"고 덧붙였다. 

보비씨앤이의 인영용 이사는 "수차례 창업과 엑싯을 한 강사들의 경험에서 

나오는 강의가 좋았고 다른 그룹의 IR발표를 하면서 입장을 바꿔 

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"고 설명했다. 참석기업들은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

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

이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. 

한편 액트너랩의 이번 'K-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'은 지난 5월부터 

7개월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. 참여한 8개 스타트업은 이달 중순 그 

동안의 성과와 기업을 소개하는 데모데이를 갖는다. 행사는 22일 오후 

3시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호텔 지하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

진행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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